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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와 생활

TV 프로그램 4일 (토)3일 (금)

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친환경 자재에
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눈길
을 끄는 기발한 친환경 아이디어의 에코
마케팅이 붐을 이루고 있다.

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최근 ‘친환
경 편의점 그린 세븐’ 캠페인을 통해 재활
용이 용이하도록 브랜드 로고 없는 일회용
얼음컵을 전 점포에 도입한다. 일회용 얼
음컵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표면에 인쇄된
브랜드 및 기업 로고 등을 지워야 하는데,
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
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소각처리를 해
버려 문제가 됐다.

GS25는 에코 절취선이 있는 용기를 PB
(자체브랜드) 음료에 도입했다. ‘유어스 청
사과워터’, ‘유어스 복숭아워터’ 등의 음료

는 제품 라벨에 에코 절취선이 있어 쉽게
제거할 수 있다. 세븐일레븐의 얼음컵 아
이디어처럼 용기 재활용이 쉽도록 아이디
어를 낸 것이다. 또 GS25는 비닐봉투 사용
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종이 쇼핑
백을 도입했다.

TV홈쇼핑 채널 현대홈쇼핑은 1일부터
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아이스팩 수

거 캠페인 ‘북극곰은 얼음팩을 좋아해’를
진행하고 있다. 아이스팩을 어떻게 처리
할지 고민이라는 고객들의 의견에서 마케
팅 아이디어를 얻었다. CJ오쇼핑도
24%의 비용 증가에도 포장용 비닐 테이
프를 종이 재질로 바꾼 친환경 포장재를
도입했다.

이밖에도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은 15일

까지 정문 앞 광장에서 폐품 및 재활용 소
재를 활용한 에술작품 정크아트 로보트를
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유통업계 관계자는 “에코 마케팅은 ‘환
경을 먼저 생각한다’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
을 보여주는 것”이라며 “자원 재활용의 효
과와 함께 기업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된
다”고소개했다. 정정욱 기자 jjay@donga.com

친환경 아이디어 담은 이색 ‘에코 마케팅’

“얼음컵로고지우고, 아이스팩수거까지”
세븐일레븐, 로고없는얼음컵도입
GS25, 에코 절취선 PB 음료 출시
현대홈쇼핑,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

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정문 앞 광장의 정크아트 로봇, 에코 절취선을 적용한 GS25의 PB 음료 ‘유어스 청사과워터’, CJ오쇼핑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. 유통업계가 소
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친환경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. 사진제공 l 현대백화점·GS25·CJ오쇼핑

현대자동차는 최근 여성 운전이 허용된
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공략을 위해 새 브랜
드 캠페인과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한
다고 2일 밝혔다.

업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
허용 조치 이후 약 600만 명 정도가 운전면
허증 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
다. 또한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

내총생산(GDP)을 900억 달러(약 100조
5000억 원)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
전망하고 있다.

현대자동차는 이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
하기 위해 사우디 여성들이 운전을 시작으
로 앞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
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은 ‘#whatsne
xt’ 캠페인을 시작한다. 또한 여성운전자
특화 시승 프로그램과 여성친화적 디지털
쇼룸도 운영중이다.

현대차의 강점인 첨단 편의 사양도 사우
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새

롭게 개발했다.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
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배려한 프론트 도
어 선셰이드, 외부 활동 시 전통의상 아바
야를 착용하는 점을 고려한 ‘아바야 도어
끼임 경보시스템’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
해 차량에 적용했다.

이밖에 여성들이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
줄일 수 있도록 전방 충돌방지 보조(FCA),
후측방 충돌 경고(BCW) 등 주행 안전사양
및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(PDW)을 적용
한 안전 패키지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
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현대차, ‘운전허용’ 사우디아라비아여심공략
새 운전 수요 600여만명 예상
첨단편의사양현지맞춤형개발

국토교통부는 BMW·페라리·람보르
기니 등 수입차 10종, 270대가 제작결
함으로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간다고
2일 밝혔다.

페라리 캘리포니아·458 이탈리아·
458 스파이더·FF·F12 베를리네타 등
5개 차종 78대는 폭발위험이 제기된

‘다카타 에어백’을 장착해 리콜된다. 일
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
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
(팽창장치)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
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
는 우려가 제기됐다.

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-4 Co

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
로그램 오류로 리콜된다. 공회전 상태
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(퍼지 밸
브)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행 중 시
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.

이밖에 BMW M5 153대는 연료탱
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정상작동 하지
않아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 확인을 어
렵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원성열 기자

페라리·BMW등 10개차종 270대 자발적리콜

르노삼성자
동차가 부산
공장 누적생
산 300만 대

돌파를 기념해 준대형세단 SM7(사진)의 차
량가격을 최대 160만원 인하한다. 가솔린
모델인 SM7 V6 35 트림은 기존 3789만원
(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가격)에서 100만원
내린 3689만원에 판매하며, V6 트림 역시
100만원 할인한 3302만원에 판매한다. 장
애인용 2.0 LPe 트림은 160만원 인하한
2425만원이다. SM7 가솔린 모델에는 경사
로 밀림방지장치,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,
앞좌석 파워 통풍시트, LED주간주행등, 하
이패스시스템(ETCS), 전자식룸미러(ECM)
등이기본적용되어있다. 원성열 기자

패션업체 LF와 BC카드는 1일 서울 서초
동 BC카드 본사에서 육아 서비스 기반의
제휴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.
LF는 자회사인 영유아 보육 전문 서비스
기업 아누리를 앞세운다. 양사는 개인고객
대상 육아 관련 공동 마케팅 및 제휴 서비
스, 법인고객 대상 임직원 복지 포인트 기
반 제휴 서비스, 공공 바우처 사업 및 기타
신규 제휴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사업을
펼칠 계획이다. 정정욱 기자

르노삼성, SM7 최대 160만원 인하

LF-BC카드, 육아 지원 사업 업무협약

편집｜신하늬 기자


